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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특허청 대변인실
대변인 정연우

042-481-5272
사무관 이승윤

2015년 9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 20일(금)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제1회 발명장려 광고대회 수상작 발표

- 대상에임정훈씨, 역사속발명의가치살린 ‘거북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제50회 발명의 날을 기념해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대한민국 발명장려 광고대회’ 결과, 임정훈(33) 씨의 응모작 ‘발명은 역사가

된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명광고 공모전은 50회를 맞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기념하고 발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열렸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22편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수상작과 수상자는

▲대상〈발명은, 역사가 된다〉임정훈(33, 광고디자이너 )

▲최우수상〈호기심의 시작이 발명의 시작〉진혜리(26, 영상디자이너)

▲우수상 ①〈상상을 열다〉박경화(41, 웹디자이너)

②〈생각을 구부려라〉오승호(26, 홍익대)․정영권(26세, 광고디자이너)

▲장려상 ①〈휴지를 갈지 않고 계속 쓸 수는 없을까?〉강진만(42, 광고디자이너)

②〈발명은거창하지않습니다〉조진환(31, 광고디자이너)․조진성(31, 광고디자이너)

③〈발명, 세상의 모든 시작〉김명기(42, 자영업)

④〈아빠란 이름으로 발명하다〉오민지(22세,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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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선정된 임정훈 씨의 작품은 ‘거북의 등에 쇠못이 돋아난 사진’과

‘힘이 넘쳐나는 듯한 독창적인 글꼴’의 표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인 임정훈 씨는 “거북선의 발명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발명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표현했다.”

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에는 전혜리(26) 씨의 호기심이 발명의 시작임을 강조한 ‘어린 호기심,

젊은 호기심, 노숙한 호기심’이 선정됐다.

특허청 정연우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이 응모작의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대상 수상작은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명광고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발명의 가치를 존중

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특허청 온라인

채널과 관련기관 홍보매체를 통해 표출하여 발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 1. 대한민국 발명장려 광고대회 시상식 개최계획

2. 대상 당선작



[붙임] 1. 대한민국 발명장려 광고대회 시상식 개최계획

대한민국 발명장려 광고대회 시상식 개최계획

□ 추진배경

❍ 제50회 발명의 날을 계기로 대국민 발명 가치제고 및 발명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발명 광고 공모전 개최

□ 추진경과

❍ (공모기간) ‘15. 5. 15(금) ~ 7. 29(수)

❍ (접수결과) 총122점(인쇄물 85점*, 영상물 37점**)

* 인쇄물: 고등학생 1, 대학생 23, 일반인 61, **영상물: 대학생 16, 일반인 21

❍ (심사일시) ‘15. 8. 21(금) 14:00~17:00, 서울사무소 19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광고․디자인 전공 교수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

□ 시상식(안)

❍ (시상일정) ‘15. 9. 17(목) 14:00~14:30, 서울사무소 집무실

□ 향후계획

❍ (결과홍보) 시상식 관련 보도자료 배포(‘15. 9. 17.)

- 수상작은 특허청 블로그, 홈페이지, SNS 게시 및 확산

❍ (활용계획) 정부부처 홍보채널 및 우리청 산하기관 전광판 등에

수상작을 노출하여 발명장려 문화 지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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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대상 당선작


